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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MB의 유산> 4대강 편 
3부 : 4대강 ‘돈 잔치’의 주인공은 정치인과 토건족

1. 4대강 건설사 임원 102명, 정치인에 고액 정치 후원금 기부 확인
   -김무성, 정두언 등 ‘4대강 찬동인사’ 20명 포함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취재 결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고액 정치 후원금 
중 상당수는 환경단체에 의해 이른바 ‘4대강 찬동인사’로 분류된 정치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산하 데이터 저널리즘연구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주요 건
설업체 1204개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3백만 원 이상 고액 정치 후원금 기
부 내역을 조사했다.  

건설업체의 정치 후원금 받은 정치인 중 72%가 새누리·한나라당 의원 

 그 결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대표나 등기 이사 가운데 지난 5년(2008
년~2012년) 동안 정치인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낸 사람은 모두 102명
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체는 모두 96군데가 나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 
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천 5백만 원씩 모두 8억6천5백9십만 원으로 나타났
다.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
인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이 67명,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 정치인은 26
명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이 7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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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정치인들에게 건설업
체들의 고액후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환경단체로부터 이른바 ‘4대강 찬동인사’로 지목된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정두언, 
이병석, 김희국, 김성회 의원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과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정치인 1명으로 모두 20명이다. 

고액 후원금 업체 60% 낙동강 공사, 절반 이상 복수 수주 

 정치인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건설업체들이 4대강 공사를 따낸 권역을 보면 낙동
강 122건, 한강 20건, 금강 30건, 영산강 12건이다. 낙동강이 60%를 차지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공구에서 4대강 사업을 따낸 업체가 45개이다. 정치후원금을 낸 업체의 
절반 이상이 하나도 따내기 어렵다는 4대강 공사를 복수로 수주한 것이다. 

2. MB 인맥과 여권의 ‘4대강 공사 나눠먹기’
 -한나라당 연관 건설사가 1조2백억 수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조사 결과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가운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나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 한나라당 지방의회의원, 총선과 지
방선거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등 집권 여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원 자리에 있던 업
체는 모두 1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4대강 공사 수주액은 총 1조2백70억 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는 모두 4개다. 이명박 대통령 취
임 준비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용일토건 
(낙동강 고아지구: 210억 원),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23% 지분을 소유해 최대주주
로 있는 경남기업 (한강3공구, 낙동강20공구: 530억 원) 등이다. 

MB·여권 인맥 그룹 건설사 38개, 수주액 4조8420억 원 

 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 등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여권과 관련된 각종 인맥 그룹에 속한 4대강 건설업
체는 모두 38개. 수주액은 4조 8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3. 고액 후원금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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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고액 후원
금을 받은 정치인 명단과 세부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